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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판관 조상본풀이

이번에는 선흘 안칩잇 조상 본풀입니다.
안씨 하르바님넨, 저 안동 을 안동서, 소문에 들으난 우리 제주도 벡성들 다 굶어 

죽게 뒈엿젠 허난, 무곡을 전베독선((全船獨船) 시꺼앚언 제주 절도로 오는 게, 애월 
듬북 석은개 알로 들어오란, 이젠, 

“큰성은 어딜로 가쿠겐?” 
허난,
“난 과납1)으로 들어가마.”  
“셋성은 어딜로 가쿠과?”
허난,
“난 더럭2)으로 가마.” 
“게난, 아신 어딜로 갈티?”
허난,
“난, 선흘3)로 가쿠다.”
허연. 삼형제가 각각이 다 삐어진거라4). 경 허영 가신디, 선흘 안칩잇 하르바님은 

주인을 인 게 현칩일 간 주인을 인 거라. 거난 현칩이 주인을 언 살멍 사농만 
허레 뎅긴 거주. 사농허레 뎅기멍 살이난,

를 날은 성님네 둘이가
“아이고, 우리 아시, 선흘 간 어떵 살인고  번 앙이나 가 보저.”
허연. 이젠, 성제가 아 앚언, 아시 안 간 거 아니. 간 보난, 사농허레 간 엇인 

거라. 경 헤연 헤가 지언 헤가난 오랏인디, 
“어떵 살암디옌?”  
허난,
“난, 사농허멍5) 살우다.”
허난,
“게믄, 낼랑 나 사농허는 것도 구경도 허고, 디 글읍서.”
허연. 아, 산에 가신디, 그날따라 사농은 못허고 이젠, 어둑어가난6) 굴 쏘곱에 간 

누웟인디, 아침인 헤가 삐쭉허게 헤가 터 와가난 아이, 베낏디 영 나온 게 무신 게 
삔찍 허는 거라. 보난 고레방석만인 허게 빙빙 사려진 천구아구 데멩이7)라. 겐 영 보
난, 귀도 돋고, 겐 귀 돋은 베염이주 말하자면, 겐 잇이난 

“아이고, 이거 어떵허믄 좋콘.”

1) 과납: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옛 지명.
2) 더럭: 제주시 애월읍 상‧하가리 옛 지명.
3) 선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 삐어진거라: 사방으로 산산이 흩어지다.
5) 사농허멍: 사냥하면서.
6) 어둑어가난: 어두워가니.
7) 천구아구 데멩이: 천구(天口) 아가리 대망(大蟒). 곧 아가리가 하늘에 붙을 정도로 큰 구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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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연. 이제 큰성이 약도리8)를 내어 놓안 
“나에게 태운 조상이건 이 약도리더레 들어옵서.”
허난, 꼼짝도 안허여. 이젠,
“셋성이 나 약도리로 들어옵센.”
허난, 아이 탁탁 털멍 꼼짝도 안허여. 족은아시가 약도리 내어 놓안
“나에게 태운 조상이건 나 약도리에 들어옵서.”
허난, 그땐 이제 기어앚언 그 약도리에 들어오는 거라. 슬슬허게 들어오난, 이젠 지

언 일어사젠 허난 무거원 일어살 수가 이서.
“나에게 태운 조상이건 몸천을 가벱게 헙서.”
허난, 영 젼 일어사난 거뿐헌거라. 이젠 지언 완, 저 선흘 오라네 베남터9)에 모셔두

언. 그땐 사농허레 간 게 사농이 어떵사 잘 뒛인지, 그냥 이레도 팡 저레도 팡 막 사
농이 잘 뒌 거라. 겐 성님넨, 아시 사농허영 잘 사는 거 봥 가불고, 

현칩이선 하도 착실허고 얌전허게 사난, 운 사윌10) 헌거라. 운사윌 허난, 안씨 
하르바님네는 삼년 일동 부군(富君)11) 조상으로 큰굿허고, 족은굿허고. 피 그르12)에 
피가 나고, 비어불어도, 씨 안 뿌려도, 조 그르에 그냥 조가 나고, 보리 그르에 보리
가 나고, 경 멧 년썩 씰 안 뿌려도 농사를 헹 먹는 거라. 경 하도  잘 뒈언, 경 허
연 무곡을 곳간에 데며 노난13),

어전(御殿)에는, 서울에는 막 숭년 들언 벡성들 죽을 경(死境) 뒈난, 엉물 김동지 
영감, 방에 아홉, 레14) 아홉허영 잘 산덴 허난, 김동지 영감라,

“무곡을 바치렌.”
허난,
“난 경 헐 자신이 없습네다.”  
“게난, 누게를 허닌?”
허난, 이젠, 안씨 하르바님을, 선흘 안댁을 르친거라. 게난 육지서 주추령이 

려산거주. 주추령에 뒈(升)지기 섬지기15) 말지기 다 려산 안칩이 무곡 바찌렌 허
난, 하르바님은 막 걱정을 헌거라.

“아이고, 무곡 어떵허영, 삼벡 석을 어떵허영 바찌린.”
막 걱정허는디, 할마님이 꿰가 좋아신라, 할마님이 꿰가 존 셍이라.
“아이고, 경 들 게16) 잇수까? 나신디 멧경 내붑센.”
게난, 우터레, 우이 가멩이17)덜은 열두 말썩을 놓고, 알더렌 가가민 삼벡 석이난, 

8) 약도리: 노끈 따위로 그물을 맺어 둘레에 고를 대고 긴 끈을 단 물건.
9) 베남터: 선흘리의 지명.
10) 운 사윌: 신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서둘러 자원해서 얻은 사위.
11) 부군(富君): 뱀을 일컫는 말. 
12) 그르: 작물을 수확하고 난 빈 밭.
13) 데며 노난: 쌓아 노니.
14) 레: 맷돌.
15) 섬지기: 곡식을 섬(石)으로 지키는 신. 
16) 들 게: 걱정할 것이.
17) 가멩이: 가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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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 가멩이덜은 가 가민, 열 말도 놓앙  가멩이 덥 말도 놓앙,  가멩이 아홉 
말도 놓앙  가멩이 허멍, 딱 체와분 거 아니. 경 허난, 이제, 주추령 완 딱 
뒈로 뒈연에 허난, 우이 가멩이덜은 열두 말이 딱딱 맞앗주게. 게난, 그걸 다 경 뒈로 
뒐 수가 엇이난 말제랑 알더레 가가난 무조건 다 시끄렌 허난, 삼벡석을 딱 시껑 
서울 임금님안티 가난, 임금님이 안씨 하르방허고 현씨 할망 불러들이렌, 

경 허연 거 시껑 갈 때는 엉물 김동지 영감네 베헤영 상선 아홉 중선 아홉 하선 아
홉허연 허난, 그 베로 다 시껑가고, 경 헤연 불러오렌 허난, 서울 가난, 

“땅  착을 갖겠느냐? 물  착을 갖겠느냐?” 
헤도,
“난 땅  착도 물  착도 마우덴.”
헤연.
“날랑 판관 베슬이나 내려와 줍서.”
허연. 판관 베슬 내려와 주고, 할마님은 부인, 부인, 정부인 숙부인 베슬을 내려오

난, 삼년 일동 큰굿 족은굿 허단, 이젠, 메느린 허는디 저, 삼양, 화북 이칩이 장게를 
갓어 아들이, 게난 그디서 안씨 하르바님허고, 안판관 하르바님허고 현씨 할마님은 죽
어부난, 

이젠 이칩이, 그 할망이 큰굿 족은굿을 허단, 저 고래 의원18)을 빌언  해 큰굿을 
허연. 경 허연, 굿 찬 간, 가수리19) 허레 가신디, 가수리 허연 안체폴 지난 막 무거
운 거라. 경 막 무거와도 그냥 지언 가는디, ‘으니를’ 올라사난 중이 대(大師)가 
속닥속닥 앚앙 어. 게난 가수리 헨 받아오던 돌레떡에 시리떡에 주어네, 이제 시
장기 멀립센 주고, 보난, 그 안체포20)에 부군(富君) 한집이 안 와 분거라. 고래 의
원 그 안체포에, 겐 안 와 불고 허난, 스님안티 그 떡 멕이난 스님 허는 말이,

“나도 놈이 거 공허게 쓰민 목 걸리고 등 걸리는 법이난, 나도 당신님 이루제21) 살
당 묻을 디나 하나 보아드리겠습니다.”    

허연. 한로영산으로부떠 물줄기를 다 롼 보난, 저 용루, 용두암에 그 디 산 터
를 봐주멍 

“당신 이루제 죽엉 이 디 산을 쓰면 심방 대는 끊어지고, 대정원 정의원 뭐, 다 높
은 사름이 뒈켄.”

아닌게 아니라, 고래 의원 살단살단 죽으난, 그디 간 묻으난, 아들은 대정원이여 정
의원이여 다 뒈엿젠 말이 잇습네다.     

18) 고래 의원: 고씨 큰심방. 
19) 가수리: 큰굿 때의 제차(祭次) 이름. 도진 제차(祭次)에서 모든 신(神)들을 돌려보낸 후, 마지막으로 

그 신들을 따라온 하위잡신(下位雜神)들을 대접하여 보내는 제차(祭次)이다.
20) 안체포: 심방이 굿을 하러 갈 때 멩두(신칼, 산판, 요령)를 넣고 가고, 돌아올 때는 멩두와 쌀을 담아 

오는 자루.
21) 이루제: 이후에.


